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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협력회사 ESG 지원 2배 확대-

- 동반성장위원회와 ESG 지원사업 확대… 지원 대상 10곳→20곳으로 늘려

- ESG 교육부터 현장 컨설팅, 평가, 우수기업 인증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

- 우수 협력사에 금융·해외진출·R&D 혜택… 상품개발·마케팅 지원도 도와

 

신세계백화점이 협력회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상생 경영에 힘을 싣는다.

 

신세계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협력회사 ESG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올해부터 기존 10개사에서 20개사로 2배 확대한다.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ESG 관련 교육부터 현장 컨설팅, 평가, 우수기업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협력사들의 관심과 참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점이 지원 규모 확대의 배경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동반성장위원회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를 획득한 협력사는 시중은행 금리 우대와 해외 진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 가운데 백화점 입점 우수 협력사에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을 비롯해 백화점식 매장 운영 노하우 전수, 상품 개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실제 지난해 ESG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광주·전남 지역 F&B 브랜드 ‘바리에’는 사업 참여 이후 ESG 경영 진단 지표가 2배 이상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인플루언서 협업과 SNS 홍보를 진행하며 두 달 만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하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ESG 지원사업을 단순한 평가 제도가 아닌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성장 엔진’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ESG 역량 강화는 물론 상품 경쟁력 제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 판로 확대까지 지원하며 건강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협력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ESG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30개사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협력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참여 업체로는 광주·전남 지역 유통 회사인 ‘다르다 김밥’을 비롯해, 이외에도 환경 컨설팅 회사인 ‘그린웨이브’, 실내 건축 디자인 회사 ‘예스디자인’ 등이 있다.
